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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1세기 인류는 AI 실용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이제껏 인류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어도 지식 생산의 추상
화 작업 만큼은 자신의 고유 영역이라 보았는 데 그 믿음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현대인은 인간과 기계
지능을 구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현대 인류의 정
체성을 과거로부터 축적한 지식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지구와 인류 출현으로부
터 시작하는 “단계별 지식 축적 방식의 변화” 라는 역사 모형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1 단계
는 지구 상에 인간 지능 출현까지의 “DNA 지식 축적” 이다. 2단계는 스스로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에 의한 “문명 지식 축적” 과정이다. 현재는 3단계로 분류되며 AI 기술을 이용한 “기계적 지식 축
적”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인류 역사를 이러한 단계별 지식 축적 모형으로 제안하며 관련한
논의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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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ity in the 21st century is ushering in an era of practical use of AI. Until now, even though the in-
dustrial structure has been advanced, mankind has seen that the abstraction of knowledge production is only their
own domain, but they have doubts about that belief.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identity of modern
human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ult of knowledge accumulated from the past. These discussions were
summarized and presented in a historical model called “Changes in the way of accumulating knowledge step by
step” starting from the emergence of the earth and mankind. The first stage of this analytical model is the
“accumulation of DNA knowledge” until the emergence of human intelligence on Earth. The second stage is the
process of “accumulating civilized knowledge” by human biological intelligence, which has become capable of pro-
ducing knowledge on its own. It is currently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and it is considered that it is entering
the stage of “accumulating mechanical knowledge” using AI technology. This paper proposes human history as
such a step-by-step knowledge accumulation model and describes related discussions.

Keywords : Knowledge, Civilization, Big History,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Identity, DNA, Human History, AI

논문투고 : 2021-06-04
논문심사 : 2021-06-08
심사완료 : 2021-07-27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25, No. 5, 
October 2021, pp. 665-672

http://dx.doi.org/10.14352/jkaie.2021.25.5.665
© 2021 KAIE



666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5권 제5호

1. 서론

인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한 가지는 세계사적 접근으로 시대와 국가별

흥망성쇄와 당시의 사회 상을 담는 방식으로 역사의 출

발점은 인류 출현과 문명의 시작이다[12]. 다른 한 가지

는 인류사를 지구사의 일부로 보고 그 시점을 지구 생

명체의 출현 시점까지 앞당기는 빅히스토리(Big

History) 관점이다[1]. 여기서 두 번째 서술 방식은 지구

의 생물학적 진화 내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 정체

성의 보다 근본적인 담론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AI를 포함하는 최근의 기술 혁신이 인류 문명사뿐만 아

니라 빅히스토리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분석 모형을 제안한다.

인류 문명사에서 컴퓨터의 발명과 정보 사회 진입은

손 꼽히는 중대 사건으로 과거 18세기 산업 혁명을 능

가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2]. 한 걸음 더 나아가 인

류는 AI 기술을 실용화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이러

한 갑작스런 기술 혁신에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는 상황

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혼란

상을 인류의 역사 관점에서 살펴 보고 그 내용을 분석

하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분석 모형은 인간이

지구 역사 속에서 축적한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과 그

내용을 자기 정체성의 기준으로 보고 표현한다.

이와같은 지식 축적 방식의 정체성 논의는 철학의 관

점에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서양 철학의 주류

는 인간의 정체성은 인간의 사유와 그것의 결과인 지식

에서 찾는다. 서양철학의 합리론이나 경험론의 관점도

결국은 인간이 자기 지식을 내재시켜 축적하는 방식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 불교와 유교 철학은 인간

의 본질을 정신 작용이 외부 자극을 수용하고 내적인

지식과 의지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안하는 인류 역사 모형은 현대인이 축적한 지식 생

산을 3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최초 생명체로

부터 현대 인류에 이르는 오랜 지구 시간 동안 축적된

DNA 진화 단계, 두 번째는 인간이 자기 지능을 갖추고

서로 협력하여 일궈낸 문명 단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대에 이르러 AI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자기 밖에서

생산하는 기계 지식으로 나누고 그 상관 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타 생명체와 구별짓는 정체성을

이야기 할 때, 우월한 생물학적 지능과 이를 기반으로

축적한 문명 지식을 말한다. 인간은 타 동물과 다르게

습득한 사실이나 개념을 기호(언어)로 표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류의 문명과 지식은

이러한 두뇌 활동의 결과물이다. 결국, 인간의 문명 지

식은 기호주의(symbolism)의 이산적(digital) 형식의 결

과물이다[6]. 인류는 사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기호 지식을 상호 공유하며 집단 지성으로 발전시켜 왔

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컴퓨터의 발명도 이러한 문명

작용의 산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의 특성을 연결주의와 기호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기호주의에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

과정, 전통적인 알고리즘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처럼 이

산적 형식의 언어(기호) 표현을 기반으로 한다[6]. 반면

에 최근에 등장한 AI 딥러닝 기술은 연속적인 신호 처

리 방식인 신경망 연결주의(connectionism) 방식으로 동

작한다[6,7].

요즘 AI 교육을 지금까지의 코딩(Coding) 교육보다

진보한 “선진 기술”의 형태로 설명하려는 경향도 있지

만 접근 방향이 서로 다른 기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컴퓨터 기술의 중요 축으로 신경망 학습 기반의 연

결주의가 추가된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바라보는 시각

도 전통적인 기호주의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지식 축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류 역

사 모형”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제안하는 인류 역사 모형은 지식 축적의 도구를 기준

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 도구인 컴퓨터 기술을 2장에서

우선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지식의 일반적인 정의와 AI

를 지식 생산 도구라는 관점에서 DIKW 모형을 살펴보

고 지식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이

러한 배경 지식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단계별 인류 역사 모형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2. 산업 중심의 기존 역사 모형

학교 교육에서 컴퓨터 역사는 인류 문명사의 일부로

강의되고 있다. 컴퓨터의 발명은 기계를 사용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가능하게 하

였다. 3 장에서 제안하는 분석 모형 역시도 컴퓨터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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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개념으로 두고 인류 역사를 설명한다. 21세기 정보

사회의 도래는 인류사의 커다란 변혁이며 그로 인한 경

제와 사회 변화상을 중심으로 보통 다음과 같은 구분

단계로 설명한다[2].

농업사회 – 공업사회 – 정보사회

신석기 시대의 농업 기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

량 생산과 소비 체제의 도래, 20세기 컴퓨터로 이룬 기

술 혁명 순서로 설명한다. 이 분류에서 농업을 제외하고

공업화 이후의 기간을 보다 세부적인 산업 혁신의 4단

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11]. 이 분류에 따르

면 현재는 3차 산업의 지속기 혹은 새로운 4차 산업의

도입기에 해당한다.

1차혁명 : 증기엔진, 철강(1760-1820)

2차혁명 : 전력, 내연엔진 (1870-1914)

3차혁명 : 디지털 기술 (1970-)

4차혁명 : AI 및 융복합 기술 (2010-)

21세기 인류는 지난 세기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유

비쿼터스 사회를 열었고 AI 와 융복합 기술에 힘입어

보다 완숙된 정보 사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

러한 기술적 진보와 변화는 기존 디지털 시대와는 그

결이 다르다는 이해가 늘다.

인공지능 연구는 앨런 튜링(Alan Turing)의 튜링 테

스트(Turing Test)로부터 시작한[16]. AI 연구는 초창기

부터 기호주의와 연결주의 나뉘어 진행되었다[6]. 연결

주의 AI 는 1957년 로젠블라트(Rosenblatt)의 퍼셉트론

(Perceptron) 이 시발점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21세기 딥러닝 소개 전까지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지 못했다[3,6]. 기호주의 AI 는 전통적인 알고리즘 절

차의 AI 분야로 대표 학자로는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를 들 수 있다. 기호주의 AI 는 신경망 연결주

의 보다는 20 세기에 나름 실용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 역시도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

었다. 그 결과 이러한 실망감은 “인공지능의 겨울(AI

Winter)” 이라는 연구 침체기의 원인이 되었다[5].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며 연결주의 딥러닝의 탁월한

연구 성과는 그 동안 묻혀있던 인공 신경망이 다시 주

목받는 계기가 되었고 AI 개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

리잡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의 연구 성과는 4차 산업 혁

명의 핵심 기술로 사회 전반적인 변혁을 이끌어 가고

있다.

3. 데이터 추상화와 지식 수준

3.1 지식의 정의

지식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아는 내용”이다[13,14]. 다시말해서 지식은 사실 그 자체

보다는 그것들을 함축하는 구조화와 추상화의 결과물이

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 생산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추

상화 과정으로 <Table 1> 처럼 3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 집단은 다양한 추상화 과정으로 <표 1>의

문명지식, DNA지식, 기계지식을 생산한다고 보았다.

추상화 방법 지능 지식

논리적 추론 인간지능 문명지식

생명 진화 적응 환경지능 DNA지식

인공지능 학습 기계지능 기계지식

<Table 1> Classification of Knowledge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유형과 관계를 토대로

4 장과 같은 “지식 축적을 기준으로 하는 단계별 인류

역사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3.2 정보와 지식의 구분

대개의 경우 “지식”을 “데이터” 혹은 “정보”와 혼용

하여도 별다른 소통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일

반 프로그램과 AI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비교하는 경

우다. 둘다 데이터를 입력으로 결과를 도출하지만 그 성

격은 확연히 다르다. 일반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알고리

즘 절차에 맞추어 입력 데이터를 특별한 응용 목적에

맞게 처리한다. 이에 반하여 AI 기술은 (Fig 1) 처럼 학

습이라는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지식을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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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이다. 20세기 인류는 정보 처리 기술로 대량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 빅테이터는 AI 를 거쳐 함

축적이고 추상화된 형태의 지식으로 변환할 수 있었다

고 정리할 수 있다.

(Fig 1) Differenc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Fig 2) Wisdom Hierarchy[8,9]

흔히 데이터의 추상화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DIKW 계층도를 든다[9]. 이 모형은 (Fig 2)와 같으며

데이터(Data) - 정보(Information) - 지식(Knowl edge)

- 지혜(Wisdom)의 순으로 추상화가 진행되는 체계이다

[8,9]. 이 계층도에서 경계의 구분은 상황에 따라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도 하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상위로 올라 갈수록 보다 의미의 확장성과 추상화가 심

화된다는 것이다. (Fig 2)는 피라미드의 상위로 갈수록

인간 중심의 사고에 가깝다. 컴퓨터 코딩 관점에서 보면

하위로 내려 갈수록 기계화가 용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은 빅테이터에 내재된 함축 지

식을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AI

기술은 데이터의 단순 의미 분류가 아닌 전체 데이터

집합체의 상호 연관성을 추적하고 추상화할 수 있다. 결

국, 정보와 지식은 의미의 확장성, 함축성 정도를 기준

으로 구분될 수 있다. 데이터 혹은 정보로부터 지식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의미의 확장성을 높이는 적절한 추

상화 과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

한 추상화 방법을 <Table > 에 제시하였고 문명지식,

DNA지식, 기계지식으로 구분하였다.

3.3 기호주의와 연결주의 지식

인간의 인지 활동은 신경망 작동 방식의 연결주의와

언어 표현과 이성적 추론의 기호주의 방식의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6]. 두 방식은 입력 데이터 군을 반복 학

습하거나 논리 절차적인 추론으로 추상화하여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Fig 3)에서 보듯이 딥러닝 중심의 최근의 AI 연구

동향은 연결주의 지능을 지향하는 것이다. 딥러닝 이전

의 20세기의 AI 주된 연구 방향은 기호주의였다. 기호

주의에서는 데이터군이 주어질 때 분석을 위한 특징

(Features)을 사람의 논리적 지능으로 추출하고 이를 중

심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기호주의 기계학습 방

법에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KNN(K

Nearest Neighbour) 등이 있다[5]. 사람의 논증지식

(Demonstrative knowledge)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13].

(Fig 3) Connectionism vs. Symbolism

연결주의에서 입력된 외부 자극은 신경망에서 연속적

인 연결 방식으로 신호 처리되고 축적의 과정으로 학습

한다. 신경망의 안정화는 지속적으로 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이 학습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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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AI 성과는 시각, 청각 등 외부 자극을 인식하

고 분류하는 수준의 추상화 처리는 기계적으로도 충분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수준의 처리 결과를 지

식으로 볼 것인가? 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AI 의 출력물이 일반적인 컴퓨터 정보 처리와는

다르게 반복적인 데이터 학습에 의한 추상화 과정을 거

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인간의 신경망 학습과 그 원

리가 같다.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감각 기관에서 얻은 1

차적인 관념도 감각적 지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간

지식 구조의 하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감각 지식(Sensing Knowledge)이라고도 한다[13,14].

연결주의의 일차적인 감각 지식으로는 대상에 관한

보다 심오한 지식을 생산하기 어렵다. 보다 상위의 지식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신호 처리 결과를 기

호 형태로 전환한 후에 전통적인 절차적 분석 추론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기호주의라하며 이 결과물은 논증

적 지식(Demonstrative knowledge)이라 할 수 있다[13].

최근 AI는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연결주의 일변도에서

기호주의를 결합하는 뉴로심볼릭(Neuro-Symbolic) AI

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4. 제안하는 단계별 인류 역사 모형

2 장에서 설명한 컴퓨터 관련 문명사는 주로 인류의

경제 활동 위주로 시대를 분류(농업-공업-정보)하거나

혹은 산업 기술의 성격에 따른 1차에서 4차산업 발전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역사 분류 체계는 컴퓨

터 기술을 사회와 경제 활동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보고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서술 방식에서 간과

하고 있는 것은 기술 발전 이면에 가려진 지식 축적 방

식의 변화이며, 이것을 인류 문명 이전의 시간까지 포함

하여 전체를 기술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관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인류와 지구 역사 관

점에 컴퓨터 기술을 포함는 빅히스토리 모형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 모형의 주안점은 발전의 분류 단계를 지

식 생산 도구의 변화로 보고, AI 기술 역시도 새로운 지

식 생산 도구의 등장으로 기술하는 관점이다.

최근 AI 기술의 실용화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발

견을 넘어서서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껏 지식을 생산하는 영역은 인간만

의 고유 기능으로 여겼다[6,10]. 그러나 컴퓨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 형태로 저장하

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 시대를 열

었고, 21세기 AI 기술은 정보 처리에 머물렀던 컴퓨터

로 기계 학습을 실현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을

실현하였다. 이제껏 인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자기 지성으로 지식화했는데, AI 시대

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은 우리 인간만의 고유 영

역이 아닌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AI 시대에 무엇

을 준비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기본으로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해

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우리 인

류의 미래를 지식 축적의 방식의 변화를 근거로 (Fig 4)

와 같은 점진적 단계 모형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Fig 4) Humanity's Step-by-step Knowledge Accumulation Model

(Fig 4)에서 ① 은 DNA 정보축적, ② 는 인간지성에

의한 문화와 문명으로 이룬 지식 축적, ③ 은 컴퓨터와

AI 기술을 사용한 기계에 의한 지식 축적을 표시한다.

원시 인류(Primitive Man)라고 표시된 부분은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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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 출현부터 3 만년전까지의 지구 역사를 의미한다.

생물 진화(Evolution of Life) 부분은 38억년 전 단세포

생물(Monad)에서 시작하여 DNA 생물 진화에 의존하며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인간 지능의 출현을 표시하고

있다. 진화의 주체인 DNA 정보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본 지식으로 추상화된 결과물이다

[15].

원시 인류는 다른 동물 군과 다르게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면서 서로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었으며, 지식의 생산과 공유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수

되고 축적되었다. (Fig 4)에서 ② 단계 에 해당하며, 3

만년전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의 문명사는 그림에서 보

듯이 수억년 지구 시간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

서 원시 인류와 현대인 사이의 유의미한 DNA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원시인류와

현대인의 DNA 정보를 같은 수준으로 표시하였다. 결국

원시 인류와 현대인은 DNA 정보 지식의 차이보다는 문

명으로 축적된 지식과 교육으로 그 정체성을 논할 수

있다.

(Fig 4) 에서 ② 는 인류 문명 역사이며 인류의 집단

지성이 창출되고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을 표시하였다.

인류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선대의 지식을 전수받고 자

기 또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지식의 양

을 늘리고 그 질을 높였다. 인류가 문명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던 도구는 인간의 언어와 문자이며, 자신의 생각

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유하면서 지식화하

였다.

(Fig 4) 의 ③ 은 인간이 AI 기술로 기계적인 학습과

지식 창출을 시작한 현대를 나타낸다. 오늘날 인류는 딥

러닝 등 AI 기술로 인간 지능 외의 방법으로 지식을 생

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AI 기술은 인간의 지능

중 주로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 영역의 기계화를 담

당하고 있다. (Fig 4) 에서 ② 의 정보 축적이 인간 지

능과 언어와 문자의 기호주의 지식 창출인 반면 ③ 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신경망의 병렬 처리 매커니즘을 닮

은 연결주의 지식으로 구분된다. ② 구간은 ①의 DNA

정보축적 기능이, ③ 구간에는 DNA 정보축적과 문명에

의한 정보축적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아직

까지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기계학습은 가장 하위의 지

식을 생산하는 감각 지능에 머물러 있다. 현재 AI 기술

은 연결 주의 일변도 처리 중심이어서 인간 지능과는

분명한 차이을 보이지만 처리 용량과 감각 처리 수준의

데이터 추상화 능력은 인간을 압도하고 있다. 인간은 자

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생물학적 에너지를 생존에 투입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계의 감

각 지능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기계 지능은 (Fig 2)의 지식 단계에서 속하며

지식 단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인 감각 지식에

불과하지만 속도와 양적인 면에서 인간을 앞서고 있다.

아직까지 기계 지능은 추론을 동반한 지식과 최상위 지

혜(wisdom) 계층은 현재의 기계 학습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정보 사회의 컴퓨터 기술이 대량의 정보 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21세기 AI 는 지식 생산에 관한 기술이다. 최

근 AI 기술을 융합하며 등장한 새로운 산업군은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껏 우리는 단순 정

보 처리를 넘어서 고도의 추상화를 요구하는 지식 창출

작업은 인간만의 고유한 정신 활동이라 믿었는 데, AI

의 등장은 그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에 인류는 인간과

기계 지성의 구분 그리고 인간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본 논문은 오늘날 인간의 정체성을 인

류가 과거로부터 축적한 지식의 총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구성과 기원을 살피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AI를 포함하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지구

생태계를 포함하는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단계별 지식

축적 인류역사 모형”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 분석

모형에서 1단계는 인간이 과거 원시 지구로부터 출발한

생물학적 진화와 DNA 유전 지식의 축적이다. 인류는

이러한 1 단계 유전 지식 축적에 힘입어 자기 스스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지구 생명체가 되었다고

보았다. 2 단계 지식 축적은 인간이 자기 지능과 집단

지성으로 이룩한 문명의 지식 축적이며, 이 기간에 인류

는 20세기 컴퓨터 발명과 정보 혁명까지 이루었다. 제안

하는 분석 모형은 그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21

세기 인류는 정보 처리 기술을 뛰어넘어 AI 공학 기술

로 인간 지능의 도움없이 기계적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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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이르렀다고 분류하였다.

아직까지 AI 기술 수준은 인간의 감각 수준의 지식

(Sensing Knowledge)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보다 상위

수준의 논증적 지식(Demonstrative knowledge)이나 보

다 심오한 추상화 단계인 지혜(Wisdom)에 관한 것은

아직 근본 원리 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 역시 요원한 상태다. 현재 딥러닝 연결주의 지능

중심의 AI는 이러한 한계를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I 는 20세기 경험했던 또 한번의

AI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는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호처리와 신경망을 결

합하는 뉴로심볼릭(Neuro-Symbolic) 방식의 AI를 시

도하고 있다.

앞으로 AI 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난국이 펼쳐지겠

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기계 지능은 그 수준을 높

여갈 것이고 인류의 자기 정체성 고민도 한층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AI 기술 개발의 한편에서 본

논문과 같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한 인문학적 융합 연구

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도의 하

나일 뿐이며 “정보 축적 도구” 기준이 아닌 또 다른 관

점에서 현대 인간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연구도 진행되

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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